
닛신보 - 중국에서 니트 봉제 업무 강화 

 

닛신보의 니트부는, 33%를 출자한 중국의 방직·편성·가공 합판(合辦)인 

항주일면(抗州一綿)이 생산하는 니트지를 전량 판매하게될 뿐만 아니라, 이 

니트지로 어린이옷, 신사용 스포츠복을 하청방식으로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

생산하고 있다. 앞으로 어린이옷의 봉제는, 일본의 봉제회사와 제휴하여 현

지인 소유의 공장을 활용할 방침이며, 스포츠복의 봉제는 중국의 일본계 봉

제공장에 위탁하여, 2003년 후반부터 생산을 개시하였다. 

닛신보 니트부는 판매 실적 중 어린이 옷류가 35%, 신사용 스포츠복류가 

10%를 차지하고 있다. 일본의 어린이 옷 업계에서는 봉제 거점을 더욱 빠른 

속도로 해외로 옮기고 있어, 이에 소요되는 소재도, 그간 일본 내에서 상당

량을 조달하던 것을, 일본에서는 범용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규격 제품은 현

지에서 조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. 따라서 2003년 추동용 생지의 일본 

내 판매는 전년과 비교하면 3%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. 

신사 스포츠복용 소재의 조달도 현지조달로 바뀌는 경향이기는 하나, 근래

에 와서 해외에서는 QR(Quick Response : 생산·판매 등의 즉시 응답)의 어려

움이 새롭게 인식되어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일부 생기고 있다. 또한 

흡습·발열 등의 기능소재의 수요가 늘고 있어, 일본 내의 니트지 판매는 전

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렇다고 봉제거점이 해외로 이전되는 

경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. 

항주일면의 니트지 생산능력은 월 100톤인데, 이들을 모두 닛신보가 2002

년 7월부터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. 그 동안 니트의 가동율은 매우 부진하였

었는데, 닛신보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관리 및 기술지도를 시작하자 현재 

약 50% 수준까지 향상되고 있다. 이 공장의 생산품은 50%가 신사용 스포츠 



소재이고, 30%는 어린이 옷 소재로 되어 있다. 닛신보는 이들 소재 공급 능

력에 봉제 능력을 균형 있게 결부시켜 판매량을 대폭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. 

니트부의 판매고 중 봉제품의 점유율은 현재 12%에 불과한데, 추진 중인 하

청방식의 해외봉제 거점에서의 생산이 본격화하면 내년부터는 봉제품 판매

의 점유율이 증가하여 2005년에는 20%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 


